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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  목 [보도협조요청]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,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(9/25)

날    짜 2021. 09. 15. (총 3 쪽)

보 도 협 조 요 청

「사법농단 이후의 법원,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

심포지엄」 개최
국회의원 서동용·심상정·용혜인·이탄희·최강욱 공동주최,

민변 사법센터·민주주의법학연구회·법과사회이론학회·참여연대 주관

09. 25. (토) 10:00 ~ 18:00, ZOOM 회의(유튜브 생중계)

1. 취지와 목적

● 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. 그러나 사법농단이 우리 사회에 제기한

과제는 점점 잊혀져가고, 그 사이에 관여자들은 대형 로펌으로,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

등으로 복귀하며 사법농단은 아무 것도 아닌 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. 법원은 개혁을

약속했지만 관료제적 사법행정, 입법로비 등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. 어쩌면

사법농단 사태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이 우리 사회의 한계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

것일 수도 있습니다.

● 점검이 필요합니다.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는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지,

사법농단이 제기한 개혁과제는 어디에 와 있는지,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이었던 관료적

사법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나다. 이에

학계와 시민사회, 법조계의 다양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을

진단하고, 앞으로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. 이번

심포지엄을 통해 법원개혁에 대한 토론이 다시금 활성화되고, 우리가 멈춰선 곳을

확인하되, 여기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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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개요

● 제목 :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,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

● 일시 장소 :  2021년 9월 25일 (토) | 10:00 - 18:00, 유튜브 생중계

● 주관 :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· 민주주의법학연구회 · 법과사회이론학회 ·

참여연대

● 주최 : 국회의원 서동용 · 심상정 · 용혜인 · 이탄희 · 최강욱

● 프로그램

○ 10:00-10:10

개회사

○ 10:10-12:00

1부｜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 - 어디서 멈춰섰고, 무엇이 필요한가

■ 좌장 :성창익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

■ 발표

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

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

■ 토론

김   정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

황지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

○ 13:00-15:00

2부｜사법농단이 제기한 법원개혁 과제, 진행과 평가

■ 좌장 :문병효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
■ 발표

공두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
서선영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

■ 토론

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
최   선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

○ 15:20-17:20

3부｜“사법행정개혁” 입법의 방향

■ 좌장 :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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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발표

김도현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

최유경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

■ 토론

이탄희국회의원

박경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

○ 17:20-18:00

종합토론 및 폐회사

● 문의 : 민변 사법센터 02-522-7284  참여연대 02-723-0666

3.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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